
두산갤러리 재개관 두산갤러리 재개관 두산갤러리 재개관 두산갤러리 재개관 기념전기념전기념전기념전이동권 기자 su@vop.co.kr개관 5주년을 맞이한 두산갤러리가 새로 시작하는 마음을 준비한 재개관 기념 전시 'RE-OPENING DOOSAN GALLERY SEOUL'전이 오는 18일부터 두산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두산 레지던시 뉴욕 입주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두산갤러리는 2007년 개관 이후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2009년부터는 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인 미국 뉴욕 첼시에 갤러리와 레지던시를 열고, 젊은 작가들의 작품과 활동을 소개해 왔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14명의 작가는 권오상, 김기라, 김인배, 김인숙, 민성식, 박윤영, 백승우, 성낙희, 이동욱, 이주요, 이형구, 정수진, 최우람, 홍경택이다. 

ⓒ이형구이형구, Homo Species Anatomy Figure I , 혼합재료, 가변크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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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구는 신체 일부분을 확대하고 왜곡하거나,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의 골격구조를 역추적하는 작업들을 선보여왔다. 작가는 인간과 동물의 신체기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며 이를 변형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과학적 연구를 예술가의 창의력으로 재구성한다.

ⓒ정수진정수진, Pyramid Dialetic, 캔버스에 유채, 183×173cm, 2005~11정수진은 다양한 기법과 구성, 형태와 색채로 캔버스를 빈틈없이 채우며 회화 고유의 시각언어를 연구한다. '모든 조형예술을 가로지르는 절대적인 법칙'을 확신하는 정수진은 회화언어의 새로운 질서를 발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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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람최우람, Urbanus Female Larva, Etched stainless steel, LED, circuits,motors, CPU board, custom software, and cable, 50×60×50cm, 2007최우람은 기계부품을 조립해 꽃을 피우거나 움직이는 곤충의 형상을 만드는 등 차가운 금속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선보여왔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 탄생한 '기계 생명체'는 자연을 거스르는 문명발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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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상권오상, Control, C 프린트, 혼합재료, 177×74×43cm, 2007권오상은 수많은 사진을 오려 붙여 실제 크기와 동일하게 만든 독특한 사진-조각(photo-sculpture)을 선보여왔다. 작가는 2차원의 평면 매체와 3차원 입체 작업을 넘나들며 실물과 이미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장르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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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백승우, A-#001 (Jeff, London, 1972), 디지털 프린트, 29.7×42cm, 2011백승우는 현실과 가상을 대비시키며 사진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질문을 통해 장르적 확장을 시도해왔다. 그는 변형되고 조작된 현실과 이들이 가지는 이중성의 혼재, 보는 방식의 일방성과 학습된 경직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하며 문제를 제기한다.

ⓒ김인숙김인숙, Downers, C 프린트, 디아섹, 140×300cm, 2012김인숙은 '인간'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마치 영화를 만드는 것처럼 대규모의 작업과 긴 준비과정을 거쳐 사진작품을 만든다.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탐구, 더 나아가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느끼는 고독과 결핍을 작품의 주요 모티브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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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희성낙희, Hover, 캔버스에 유채, 45×53cm, 2012성낙희는 종이와 캔버스, 벽 등 다양한 장소에 색, 선, 면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조형요소를 토대로 화면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 표현 과정 속에서 즉흥적인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통해 기하학적이면서 역동적인 입체적 공간을 이차원의 평면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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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택홍경택, Library, 리넨에 아크릴채색, 유채, 162×130cm, 2009홍경택의 그림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다양한 색상의 사물과 패턴으로 빽빽하게 차 있다. 여백 없이 꽉 찬 공간은 '현실에서 파생된 강박증의 극단적 표현'이며, 질서정연한 구조는 화면 속에 등장하는 도상이나 단어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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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라김기라, Wall Painting with Still Life, 벽에 페인트, 가변크기, 2008~12김기라는 사진, 회화, 영상과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마이너리티'의 관점에서 제도화된 현대소비사회 속 개인들의 욕망을 비판적으로 다룬다. 최근 그는 사회, 문화, 종교로 사고의 폭을 넓혀 신화나 종교에서 파생된 이미지를 변형하고 재구축하여 인간의 욕망을 반추해보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다.

ⓒ민성식민성식, A Harbor, 캔버스에 유채, 145.5×227.3cm, 2011민성식은 선명한 색채로 익숙한 자연과 도시공간을 화면 속에서 대담하게 분할하고 미묘한 시점변화를 통해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거대한 도시풍경과 일상의 소소한 장면을 한 화면에 병치시켜 현실과 초현실을 넘나드는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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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박윤영, Voyage of the Black Bird, 설치, 2011박윤영은 실제 일어났던 '특이한 사건'들이나 '특정한 무엇'에 대해 치밀하게 조사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 이야기는 작가가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지만 회화(한국화)나 시, 음악, 소음, 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은유적으로 표현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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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배김인배, 요동치는 정각에 만나요, 알루미늄 와이어, 절연 테이프, 가변크기, 2009김인배는 서로 다른 차원이나 범주에 있는 대상을 하나로 통합시켜 규정된 경계를 허물고자 한다. 형체가 불분명한 조각 위에 연필 드로잉으로 형상을 그려 넣거나, 얇은 알루미늄 선을 이용해 연속적인 신체의 움직임을 단순한 드로잉처럼 표현하여 색다른 리듬감과 운동감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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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이동욱, Wolf Attack, 혼합재료, 10×15×12cm, 2011이동욱은 아주 작은 크기로 섬세하고 사실적인 인체 조형물을 만든다. 작가는 기묘한 실재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조형물들을 일상생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오브제들과 함께 극한 상황 속에 배치하여, 현대 소비 사회에서 소비되고 상품화되는 인간의 몸과 욕망을 수집과 관찰의 대상으로 전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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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요이주요, Wall To Talk To, 설치, 가변크기, 2012이주요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볼품없거나 버려진 사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들을 이용해 책이나 사진, 드로잉, 설치 작품을 만든다. 작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재해석된 평범한 물체와 공간은 작가만의 연약하고 어눌한 화법으로 특별하고 새롭게 변화된다. 이동권 기자 su@vop.co.kr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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